


군인의 길

하나.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
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.

둘.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
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.

셋.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
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.

넷.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거이 받으며 새로운 
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.

다섯.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지키며 공과 사
를 가리어 단전을 굳게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.

여섯.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
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전용한다.

일곱.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
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.

 혁명의 공약 

1.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
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.

2.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
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.

3.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
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
풍을 진작시킨다.

4.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
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 경주 한다.

5.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
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.

6.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조속히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
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
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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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애(親愛)하는 장병제군(將兵諸君)

 찬란한 재건과업수행(再建課業遂行)의 해 1962년(一九六二年)을 보냄에 제(際)하여 

본관(本官)은 먼저 그간 국가방위의 최전선(最前線)에서 불철주야(不徹晝夜) 조국(

祖國)의 하늘을 지키며 혁명과업완수에 심혈(心血)을 기울여 온 장병제군(將兵諸君)

의 노고(勞苦)를 치하(致賀)하여 마지않는 바이다.

 돌이켜 보건대 지난해는 국제적(國際的)으로나 국내적(國內的)으로나 커다란 전

진(前進)의 해였다.

 국제적(國際的)으로는 동서냉전(東西冷戰)의 각축전(角逐戰)에서 항상 평화(平和)를 

희구(希求)하고 있던 자유진영(自由陣營)이 심기일전(心機一轉) 적극적으로 나아가 월남(越南)에서의 공산군의 

압축(壓縮), 쿠바에서의 공산기지(共產基地)의 추방(追放) 등을 감행함으로써 세계적화(世界赤化)의 야욕(野慾)

에 광분(狂奔)하고 있는 공산도당(共產徒黨)의 굴복(屈服)을 전취(戰取)하여 동서냉전(東西冷戰)의 새로운 기원

(紀元)을 마련하였고, 국내적(國內的)으로는 확고(確固)하고도 안정(安定)된 기반(基盤) 위에서 경제개발 5개년

계획(五個年計劃)을 실천하는 한편 새 헌법을 국민투표(國民投票)에 의해 확정(確定)함으로써 제3공화국(第三

共和國)의 기초를 닦는 역사적과업(歷史的課業)을 예정(豫定)대로 완수(完遂)하여 국가백년(國家百年) 대계(大

計)의 터전을 마련하였다.




